
고려아연과 사주 일가가 5000억원대 불법 자금 유출, 사익 편취 등 혐의로 국세

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.

15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고려아연 측에 구체적

혐의 내용이 담긴 조사 통지서를 송달하고,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. 핵심 혐의

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진의 불법 외화 유출, 법인 자금 부당 유출, 사익

편취 등 크게 세 가지다.

고려아연은 2022년 미국 자원 재활용 기업 이그니오홀딩스 지분 100%를 약 58

00억원에 인수했다. 당시 이그니오는 매출 약 30억원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.

국세청은 미래 성장성을 감안해도 인수 대금이 비정상적으로 과다 책정됐다고

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. 부풀려진 대금이 해외로 유출된 뒤 사적으로 유용된 정

황을 포착하고 3500억~4000억원대 불법 외화 유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

졌다.

고려아연이 2020~2021년 최 회장 지인이 설립한 투자회사 ‘원아시아파트너스’

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. 고려아연이

원아시아에 투자한 자금은 최 회장 개인이 투자한 기업의 전환사채(CB) 인수 등

에 흘러 들어갔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. 1000억~1100억원 규모 법인 자금을

사모펀드를 통해 사주 관련 기업으로 부당 유출했다는 혐의다.

국세청은 최 회장과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 고려아

연이 최 회장과 일가의 개인 소송 등으로 발생한 100억원 규모 변호사 비용 등

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했다는 것이다.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게

매년 수십억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에 실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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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익을 얻은 주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.

국세청은 고려아연을 포함해 기업 거래 구조 사이에 자금 유출 통로를 형성한

뒤 사주 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‘터널링’ 업체 15곳을 동시에 들여다

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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